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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애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2가지

연인과 잠을 자며 질 높은 수면 효과도 누리고 싶다면 

잠들기 전‘키스’를 잊지 말아야겠다.

지난 2일 중국 매체 ET투데이는 연인과 함께 꿀잠을 

자는 방법을 소개하며“굿나잇 키스를 하면 숙면을 취

할 수 있다.”고 전했다. 품에 꼭 안아주거나 키스를 하는 

특정 행동을 하면 평온감을 극대화해 잠드는 것을 도울 

수 있다는 것이다.

실제 영국의 한 침대 가구 업체가 지난 2016년 실시한 

통계 조사에 따르면 참가자 중 70% 이상이 연인과 키스

를 나눈 뒤 숙면을 취했다. 특히 여성들 38%는 자기 전 

키스를 하지 않았을 때 잠을 설쳤다는 결과도 있었다.

이에 대해 의사 네르디나 람라한은“자기 전 연인과 나

누는 키스는 하루의 고된 일을 잊게 만들어 스트레스를 

절반 아래로 떨어뜨린다.”고 설명했다.

그는“키스를 할 때 사람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

인 코티솔이 감소되며,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

한다. 그래서 키스를 하면 마치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한 

것과 같은 효능이 일어난다.”고 덧붙였다. 

이전에도 연인 관계와 수면에 관해 다양한 연구결과

들이 발표됐다. 특히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심리학 연

구팀은“7~8시간 함께 잠 자는 커플이 더 행복하다.”고 

전했다. 

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잠들

수록 큰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감이 높았다.

한편 남자친구와 첫 

데이트를 하는 날, 남자

친구에게‘비호감’으

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

는‘노란색’옷을 입지 

말아야겠다. 

영국 일간 데일리메일

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

첫 데이트에서 남녀 모

두가 가장 비호감으로 

생각하는 옷 색깔은‘노

란색’이었다. 이어 여성

은 갈색, 남성은 분홍색을 입었을 때 상대방의 호감을 

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즉, 좋은 첫인상을 심어

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란색, 갈색, 분홍색을 피해야 한

다는 뜻이다.

반면, 여성은 빨강, 남성은 회색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많

은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 남성은 

검은색과 파란색이 그 뒤를 이었으며, 여성은 파란색과 

초록색 옷이 상대의 호감을 사는 옷 색깔로 나타났다.

이는 첫 데이트 때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, 또 첫인

상에 옷 색깔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

조사 결과다.

조사를 의뢰한 유명 쿠폰업체 바우처코즈프로의 관

계자는“옷 색깔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경박해 보

일 수도 있으나, 교제 여부를 가능한 한 빨리 정하기 위

한 필수적 판단 요소”라고 설명했다.


